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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근미래. 나노의학의 발달로 무제한의 투기시합이 흥행의 중심에 서게되었습니다. 지하복싱클럽 '네

코노아나'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어느 유복한 가정의 영애였던 유즈하나 오리에는 가업의 경영악화로 가계가 어려워지자 평소 심했던 낭비벽

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하복싱에 참전합니다. 데뷔 후 6연승을 달성한 슈퍼루키였지만 유리복부라는 약점이 

라이벌들 사이에 알려지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게되는데.. 

 

 

“조금 과식해버린걸까나.” 

지하복싱 경기장의 로비. 시합 개시까지 얼마 안 남은 시간, 반입한 가츠동을 해치운 오리에가 자신의 더부

룩한 배를 쓰다듬으며 조금 후회를 하고 있었다. 

이번 대전상대는 이웃 고등학교의 갸루복서 시라토리 료코. 이전에 한번 오리에에게 패한 전적이 있기에 료

코에게 있어 이번 시합은 리벤지매치였다. 

“뭐 좋아. 한번 이겼던 상대고 컨디션 무너지기 전에 단번에 해치워주지.” 

네코노아나의 지하복싱시설, 관중들의 뜨거운 함성과 함께 경기장의 스포트라이트가 두 복서를 향한다. 

회장의 열기 이상으로 두 복서 상대를 도발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다.  

 

"누군가했더니 지난번 나한테 개발린 샌드백이잖아? 그렇게 맞고도 또 덤빌셈이야?” 

“흥, 네년이 나댈 수 있는것도 오늘까지야. 그 건방진 주둥아리를 면상째 짓이겨주지!"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나한테 맞고 피떡이 됐던 주제에 솔직히 웃기거든?” 

 

"뭐 좋아. 이번에야말로 누가 여왕님인지 확실히 깨닫게해주지!" 

한번 이겼던 상대로 절대적인 자신감에 차있던 오리에, 하지만 그런 방심이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시합 초반 2라운드에 다운을 따내며 료코를 압도하던 오리에였지만 오리에의 이상을 감지한 료코가 집요하

게 오리에의 복부를 공격했고, 6라운드, 마침내 상황이 역전되어 링포스트에 몰린 오리에가 료코의 펀치에 

배를 흠씬 두들겨맞고 있었다. 

“읍! 욱! 오웁!” 

료코의 보디블로 얻어맞을때마다 위장의 내용물이 배 안을 휘저으며 기분나쁜 구토감을 유발한다. 



"보아하니 뱃속에 좋은걸 감춰뒀나보네. 지금 입 밖으로 끌어내주지!" 

 

“오..오웁…! 부웨에에엣…!” 

아랫배에 깊게 박히는 바디 스트레이트. 평상시 같으면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격. 하지만 여러 악재

로 움직임이 둔해진 오리에는 피하지 못하였고 이 한 방이 승부를 결정지었다. 

 

“오라앗!!” 

“오붓!” 

료코의 오른쪽 스트레이트에 안면을 직격당한 오리에의 몸이 크게 튀어 링 포스트에 매달린다. 



 

로프에 양팔이 묶여서 무방비가 된 오리에에게 료코의 펀치 러시가 쏟아진다. 오리에는 저항하지 못하고 샌

드백처럼 두들겨 맞을 뿐이었다. 

“오웃..!웁!부헥..!우우웁..!” 

이전 시합과 달리 역전된 입장에 료코가 조소한다. 

"누가 샌드백이라고? 앙?" 

 

“구웨에에엑!!” 

링 포스트에 퇴로를 차단당한 오리에의 내장이 료코의 보디 블로 사이에서 마구 짓이겨진다.  

“오리에 선수! 강력한 왼쪽 보디에 참지 못하고 구토한다! 이미 패배는 확정인건가! 그러나 료코의 공격이 

멈추지 않는다!” 



 

마침내 공이 울리고 심판이 오리에와 료코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시합을 중지시킨다. 료코가 피떡이 된 오

리에를 내려다보며 만족스런 미소를 짓는다. 

“어떻게 된거야? 여왕님. 누구 주먹이 위인지 힘의 차이를 보여주는거 아니었냐?” 

 

“우..읏! 컥! ..게…헥…!” 

오리의 짓이겨진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소리는 사람의 것이 아닌 돼지울음소리 같은 것이었다. 

“흥! 암퇘지년이, 쓰다버린 샌드백이 된 기분이 어때? 한번만 더 눈에 밟혀봐. 피떡이 된 정도로는 끝나진 않

을테니까.” 

이렇게 료코와의 리벤지매치는 오리에의 완패로 막을 내렸다. 하지만 이 시합은 이제부터 시작될 악몽의 서

막이라는 사실을 아직 그녀는 알지 못했다. 

※원활한 창작활동을 위해 공유 자제부탁드립니다. 


